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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BAMA, CUOMO 주지사의 연방 비상사태 선언 요청 수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President Obama이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 요청을 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체에 적용될 연방 비상사태 선언 요청을 신속하게 수락해주신 
President Obama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허리케인 Sandy에 대비하는 동안 연방 정부가 지원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햇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연방 정부는 뉴욕주와 지방 정부가 구조, 대피소 제공,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허리케인 Sandy에 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이 뉴욕주에게 무료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잔해 통제, 물류 관리, 발전 등과 같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보장국, 연방 비상관리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는 
스태포드법(Stafford Act)의 제5장에 따라 필요한 비상 조치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생명을 
구하고, 재산과 공공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 또는 지정된 구역의 재앙의 위협을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FEMA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75% 연방 자금을 지원 
받아 비상사태 보호 조치(카테고리 B)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연방 지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에게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지정은 주의 요청이 있고 추가 평가 결과 보장될 경우 나중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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